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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30 13:25 경남CBS 송봉준 기자

창원도시재생센터, 진해군항제 '한복체험' 부스 운영

진해 여좌천 로망스다리 인근

(자료사진=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)

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30일 "올해 진해군항제 기간에도 '한복입고 골목여행 프로그램'을 운영

한다"고 밝혔다. 

 

야외 한복 체험부스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(오전 10시~오후 8시) 진해군항제 명소인 여좌

천 로망스다리 인근에서 마련된다. 신분증만 맡기면 누구나 3시간 동안 무료로 한복 체험이 가능하

다. 

 

'한복입고 골목여행'은 2016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. 

 

마산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활한복, 패션한복, 전통한복 등 약 200여 종의 한복을 무료로 체

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. 지금까지 약 1만 5천명의 체험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. 

 

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"당초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

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창원시의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에 참여함으로써 창원시를

찾는 관광객에게 선보이게 됐다"고 말했다. 

 

자세한 문의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한복체험관(070-8814-0141)으로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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